	과정명
	심통 커뮤니케이션

	해당 차시
	9차시

	학습 목표
	• 올바른 자기 주장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평가 문항
1. 올바른 자기 주장 방법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 아래의 문장에 들어갈 A, B 는 무엇이며, 각각의 문장에 맞는 예를, 학습 내용을 기반하여 작성하시오.
 • 올바른 자기 주장을 위해 (  A  ) 태도가 중요하다.
 • 올바른 자기 주장을 위해 적절한 (  B  )도 중요하다. 

2. 올바른 자기 주장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기법들은 무엇이며,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답 및 해설
1. 

 1) 
• 올바른 자기 주장을 위해 (  A = 적절하고, 적합한 ) 태도가 중요하다.
상대방의 성격이 매우 급하고 다혈질적이라면, 천천히 늘어지는 자기주장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로 상대방의 성격이 매우 느긋하고 여유 있는 편이라면, 다급하게 밀어붙이는 태도는 역시 곤란하다. 상대방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하여 그가 편하게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나의 자기주장 내용이 먹혀든다. 즉 내용보다는 태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친근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코드를 맞추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과장되거나 지나쳐서 오히려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도 피해야 한다.
• 올바른 자기 주장을 위해 적절한 (  B= 단어 사용 및 목소리 )도 중요하다. 
내가 영업의 목적으로 자기주장을 할 때 고객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춰서 단어 선택 및 목소리 조절은 당연한 일이다. 가령 농촌 출신의 할머니에게 나긋한 목소리의 고급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효과적이겠는가? 반대로 부촌 지역의 아줌마에게 강한 억양의 사투리와 큰 목소리로 저급한 속어를 사용한다면, 그녀가 곧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
2. 
• 치밀한 논리: 자기주장에서 치밀한 논리가 빠져 있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한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들면 받아주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지나치게 치밀한 논리로 무장한 자기주장은 때로 상대방을 질리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은 이성적 판단 및 논리적 이해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논리가 결여된 자기주장은 그냥 푸념이나 공염불에 불과하다. 

• 풍부한 감성: 논리가 전부는 아니다. 비록 자기주장의 영역에서 논리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만일 감성적 요소가 없다면 이는 책을 읽어주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자기주장의 내용은 비록 논리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태도나 과정은 감성적 요소가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감성이 더 큰 비중과 중요성을 차지하기도 한다. 상대방의 호감을 잘 얻는 사람이야말로 풍부한 감성을 지니고 있다. 달변가인가 아닌가는 그 다음의 문제다. 

• 유머와 재치: 유머와 재치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타고 난 이야기꾼이다. 직업적으로 보자면 개그맨이 여기에 해당한다. 촌철살인의 유머와 재치는 단 한 두 마디로 이루어지는 짧은 순간에 위대한 결과를 얻는 강력한 비장의 무기다. 타고 난 재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연습과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칭찬하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몇 년 전까지 널리 회자되었다. 엄청난 크기의 범고래를 조련하는 사람이 칭찬과 보상을 사용하여 그의 말을 고래가 따르게 만들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사실 칭찬하기 기법은 주로 부모와 교사가 널리 사용한다. 그러나 회사 내부, 거래처, 고객 등과의 관계에서도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자기주장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사모님은 유머 감각이 뛰어납니다.”, “부장님의 말씀에는 카리스마가 넘쳐요.”, “김 주임의 태도가 매우 겸손해서 보기 좋아.” 등의 칭찬 한 마디가 그를 춤추게 하여 나에게 이로움을 안겨줄 것이다.     

• 비평하기: 비평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평은 비난과는 다르다. 비난은 상대방의 잘못과 함께 인격까지 공격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평은 상대방의 존중을 유지하면서 그의 생각과 행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공격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누군가와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면, 나의 자기주장에 있어서 누군가를 비평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채점 기준- 배점 100점
[ 모사 답안 제출 시, 0점 처리 ]

1. 

1) A, B에 대한 올바른 단어와 각각의 문장에 맞는 예를, 학습 내용을 기반하여 작성하면 40점
 • A = 적절하고(5점), 적합한(5점) / 문장에 맞는 예를 학습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하면 (10점)
  A 문장에 맞는 예시: 상대방의 성격이 매우 급하고 다혈질적이라면, 천천히 늘어지는 자기주장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로 상대방의 성격이 매우 느긋하고 여유 있는 편이라면, 다급하게 밀어붙이는 태도는 역시 곤란하다. 상대방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하여 그가 편하게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나의 자기주장 내용이 먹혀든다. 즉 내용보다는 태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친근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코드를 맞추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과장되거나 지나쳐서 오히려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도 피해야 한다.
• B= 단어 사용(5점), 목소리 조절 (5점) / 문장에 맞는 예를 학습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하면 (10점)
  B 문장에 맞는 예시: 내가 영업의 목적으로 자기주장을 할 때 고객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춰서 단어 선택 및 목소리 조절은 당연한 일이다. 가령 농촌 출신의 할머니에게 나긋한 목소리의 고급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효과적이겠는가? 반대로 부촌 지역의 아줌마에게 강한 억양의 사투리와 큰 목소리로 저급한 속어를 사용한다면, 그녀가 곧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
2. 올바른 자기 주장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기법들(각 5.5점)과 각각에 대한 설명(각 6.5점)을 기술하면 60점 
• 치밀한 논리: 자기주장에서 치밀한 논리가 빠져 있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한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들면 받아주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지나치게 치밀한 논리로 무장한 자기주장은 때로 상대방을 질리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은 이성적 판단 및 논리적 이해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논리가 결여된 자기주장은 그냥 푸념이나 공염불에 불과하다. 
• 풍부한 감성: 논리가 전부는 아니다. 비록 자기주장의 영역에서 논리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만일 감성적 요소가 없다면 이는 책을 읽어주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자기주장의 내용은 비록 논리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태도나 과정은 감성적 요소가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감성이 더 큰 비중과 중요성을 차지하기도 한다. 상대방의 호감을 잘 얻는 사람이야말로 풍부한 감성을 지니고 있다. 달변가인가 아닌가는 그 다음의 문제다. 
• 유머와 재치: 유머와 재치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타고 난 이야기꾼이다. 직업적으로 보자면 개그맨이 여기에 해당한다. 촌철살인의 유머와 재치는 단 한 두 마디로 이루어지는 짧은 순간에 위대한 결과를 얻는 강력한 비장의 무기다. 타고 난 재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연습과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칭찬하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몇 년 전까지 널리 회자되었다. 엄청난 크기의 범고래를 조련하는 사람이 칭찬과 보상을 사용하여 그의 말을 고래가 따르게 만들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사실 칭찬하기 기법은 주로 부모와 교사가 널리 사용한다. 그러나 회사 내부, 거래처, 고객 등과의 관계에서도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자기주장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사모님은 유머 감각이 뛰어납니다.”, “부장님의 말씀에는 카리스마가 넘쳐요.”, “김 주임의 태도가 매우 겸손해서 보기 좋아.” 등의 칭찬 한 마디가 그를 춤추게 하여 나에게 이로움을 안겨줄 것이다.     
• 비평하기: 비평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평은 비난과는 다르다. 비난은 상대방의 잘못과 함께 인격까지 공격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평은 상대방의 존중을 유지하면서 그의 생각과 행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공격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누군가와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면, 나의 자기주장에 있어서 누군가를 비평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